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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quantitatively investigate differences in neurophysiological 

functions which occur when processing music information through analyzing EEG responses to 

emotion-inducing music between people with visual impairment (VI) and those with normal vision (NV). 

[Method] For 15 VI and 15 NV, there were examined that differences in EEG (alpha and beta) 

responses to specific emotion-inducing music with clear emotional valence and emotional arousal 

according to the type of emotions (happiness, sadness, anger, and fear) between the groups. In addition, 

the ratio of alpha to beta (RAB), respectively alpha for relaxation and beta for arousal, was analyzed in 

order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responses of EEG arousal to emotion-inducing music between the 

groups. [Results] With regard to differences in alpha of EEG responses, there was found that the VI 

scored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NV in all emotion types. In particular, the VI showed the highest 

alpha value in sadness, while the NV scored the highest in happiness. For beta value, the VI marked 

the higher than the NV in all emotion types, however, there were not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addition, for measured relaxation/arousal responses of the EEG, the VI showed 

significantly lower values than the NV, and it was confirmed arousal was more activated than relaxation 

among the VI. [Conclusion] Through the EEG measurement of the emotion-inducing music, differences 

in emotional responses to music between the VI and the NV were objectively investigated, and it is 

proposed that music program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music emotion of the VI could be 

developed by further resear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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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청각 매체인 음악은 음향적 속성에 따라 감각적 반응이 발생한다. 이는 감상자의 

생리적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Scherer, 2004), 뇌파, 근전도, 맥박, 심박, 호흡, 피부온

도 변화 등을 측정함으로써 음악에 대한 정서 반응을 분석할 수 있다(Baumgartner, 

Esslen, & Jäncke, 2006; Gupta & Gupta, 2005; Lin et al., 2010). 또한 뇌 신경과학 

기반 연구방법으로 음악이 유도하는 정서 반응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Koelsch, 

2010; Scherer, 2000). 많은 연구에서 음악을 감상할 때, 생리적 반응이나 다양한 유

형의 정서 경험, 외현화 및 정서 조절 등이 일어나는 것은 대뇌 구조물들의 상호작

용에 의한 것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Blood & Zatorre, 2001; Koelsch et al., 

2006; Menon & Levintin, 2005; Scherer, 2000). 다시 말해, 음악 정서는 감상자에게 

지각된 청각 자극이 신경학적 정보 처리 과정을 거쳐 나타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Zatorre, 2003). 이는 장애로 인해 청각 자극의 수용 경로가 일반인과 다른 시각장애

인의 음악 정서가 일반인의 음악 정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Adamek & 

Darrow, 2005). 

시각은 음악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하나의 감각이다. 일반적으로 시각적 

심상(visual imagery)은 음악 정서 유도의 주요한 기제로(Darrow & Novak, 2007; 

Juslin & Västfjäll, 2008), 시각적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대뇌 구조물들이 음악을 감

상할 때에도 유사하게 활성화된다는 뇌 영상 연구 결과들에 의해 입증되었다(Farah, 

2000; Zatorre & Halpern, 2005). 시각적 심상은 감상자의 내적 요인으로 여겨져 왔

으며(Deschenes, 1995; Juslin et al., 2008), 유도된 정서에 따라 심상의 내용 뿐 아니

라(Lyman & Waters, 1989; Trainor & Trehub, 1992) 생리학적인 반응 패턴에도 차이

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Lundqvist et al., 2008; Rickard, 2004). 따라서, 시각 경험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은 경험에 대한 상징의 시각적 요소에도 제한을 받을 수 있

으므로, 기존의 이론적 틀을 토대로 시각장애인의 음악 정서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

서는 문제제기가 불가피하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기분전환이나 각성 등 정서적인 환기 수단

으로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박혜영, 정현주, 박순희, 2015). 시각장애인의 음악 정서

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자기 보고식(self-reported) 평가 척도를 통해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음악 정서 인식을 비교한 연구가 유일하다(Park & Chong, 2019). 해당 연

구에서는 음악으로 유도되는 기본 정서를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으로 분류하여 정

서 유형별 정서가(valence), 정서 강도(intensity), 정서 각성(arousal), 선호(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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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정서는 

슬픔과 두려움으로, 슬픔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반응을 

나타낸 반면, 두려움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유의하게 낮은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두 집단 간 음악 정서 인식의 차이를 밝히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 응답을 분석한 것으로서 응답자 간 객관적 비교에 제한이 있

고, 집단 간 차이의 원인 및 기전에 대해서는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더

욱이 시각장애인이 음악을 통해 다양한 정서를 체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직접 경험 

기반(hands-on experience)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에, 이들의 보상 및 대체 감각을 음

악과 정서에 연계시켜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검증을 토대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을 통해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정서 

반응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정량적 분석 도구로 EEG(Electroencephalogram)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정서 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자 한다. EEG 측정은 음악 감상 시 감상자

의 감정, 정서에 미치는 영향, 음악적 자극이 뇌에 유발하는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에서 최근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김승열, 정영수, 2015; 이근철, 권성호, 이강헌, 

2013; 이소민, 변성우, 이석필, 2014; 임성진, 신철진, 2011; Varotto et al., 2012; 

Verrusio et al., 2015; Vijayalakshmi, Sridhar, & Khanwani, 2010). 

특히, EEG 측정은 음악 감상 시 참여자의 뇌에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관찰할 

수 있으므로, 자극과 반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생리적 현상과 심리적 변화에 작

용하는 뇌 활동을 반영한 정서를 신경과학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김은영,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 자극을 통해 시각

장애인과 일반인의 정서 반응을 EEG 측정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음

악 정서 반응 특성을 밝히고, 그 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시각장애인이 접근 용이하

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음악을 사용하여 이를 일반인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음악 정서의 지각과 인식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특히, EEG 측

정을 통한 뇌파 비교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음악 정서 처리 과정에 대한 뇌기능 변화

의 매커니즘을 밝히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사

회의 일원으로서 일반인과 정서적 공감과 소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

는 음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적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음악 정서 유형의 범위를 기본 정서 유형 네 가지(행복, 슬픔, 분노, 두

려움)로 제한하였다(박혜영, 정현주, 2015; Balkwill & Thompson, 1999; Eerola, 2010; 

Fritz et al., 2009; Thayer & Faith, 2001). 이는 음악과 연관되는 변인들을 최소화하

여 시각장애로 인한 음악 정서 반응의 특성을 분석하는 데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즉, 전문가로부터 각 정서 유형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검증된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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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췌본을 사용하여 시각장애 유무에 따른 차이를 조사함으로써, 시각 손상으로 인해 

야기된 음악 외적 요인이 음악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뇌의 기능적 차이에 의한 음악 정보 처리를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체계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시각 경험에 제한이 있는 시각장애인의 음악 정서 반응을 EEG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즉,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시각장애인과 일반인 간의 음악 

정서 인식의 차이를 분명한 정서가(emotional valence)와 정서 각성(emotional 

arousal)을 가진 특정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뇌파 반응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특정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정서유형별 뇌파 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특정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정서유형별 각성반응에 

차이가 있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연구 문제 규명을 위해 30명(시각장애인 15명, 일반인 15명)을 연구 참

여자로 하였다.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오른손잡이(Schmidt & Trainor, 2001)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 참여 의사를 자발적으로 밝힌 시각장애인 및 일반인으로서, 

참여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진행하였다. 또한 음악 전공 여부가 정서 인식에 영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Misenhelter & Price, 2001),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 음악 

전공자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인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만 20세 이상 40세 미만의 성인으로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오른손잡이로 확인이 된 자

․ 청력에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난청 자가 진단 테스트 확인)된 자

․ 시각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 중증 시각장애인으로, 시각장애 이외에 다른 장애가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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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윤리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된 내용에 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IRB 2018-0089). 참

여자 모집 시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에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참여를 중단할 수 있으

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시 익명성이 

보장되며, 연구 내용과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한 

후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대

한 기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VI (n = 15) NV (n = 15)

x2 or t p
n(%) or M ± SD n(%) or M ± SD

Gender
Male 

Female
9 (60.0)
6 (40.0)

8 (53.3)
7 (46.7)

.136 .71

Age - 30.09 ± 4.96 29.05 ± 4.85 0.467 .64

Music
education

None 2 (13.3) 1 (6.7)

0.533 .91
Less than 1 year 5 (33.3) 5 (33.3)

1 – 3 years 6 (40.0) 6 (40.0)
More than 3 years 2 (13.3) 3 (20.0)

Current
emotional
state

Valence 3.14 ± .52 3.28 ± .29 -1.173 .21

Arousal 2.26 ± .49 2.38 ± .74 -1.289 .11

Note. Demographic classifications of each group were analyzed using chi-square test and independent t-test to 

determine the equivalence between groups.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 30)

2. 연구 도구

1) EEG 측정

뇌파 측정을 위해 전산화 뇌파측정기인 QEEG-8(모델명:LXE3208, LAXTHA Inc.) 

장비를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뇌파는 256Hz 샘플링 주파수, 0.5~50Hz의 통과필터, 

12-bit AD변환에 의해 컴퓨터로 저장하였다. 머리 표면 총 8부위에서 모노폴라 방식

으로 뇌파를 측정하였으며, 국제전극배치법 10-20 시스템(international 10-20 system)

에 따라 차례로 Fp1, Fp2, F3, F4, T3, T4, P3, P4 위치에 측정전극을 부착하였다(이

근철, 권성호, 이강헌, 2013). 기준전극(reference electrode)은 오른쪽 귓불 뒤에, 접

지전극(ground electrode)은 이마에 부착하였으며, 전극은 금으로 도포된 접시 형태의 

디스크전극을 사용하였다. 뇌파 기록 시작은 잡파(artifacts)의 혼입이 없는 안정된 뇌

파가 10초 이상 지속되었을 때 측정을 시작하였다(이수경, 심준영, 2011). 측정된 자

료는 실시간 데이터 수집 및 시계열 분석(time series analysis) 프로그램인 락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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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tha)사의 TeleScan을 사용하여 수집하고 각 대역별 값의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뇌파의 주파수는 알파파(8-13Hz), 베타파(14-30Hz)로 설정하여 분석하

였다. 왜냐하면 델타파(0-4Hz)는 깊은 수면이나 뇌질환 상태에서 나타나고, 세타파

(4-8Hz)는 지각과 꿈의 중간상태이며, 감마파(30-50Hz)의 경우 뇌손상과 같은 병적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결과와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뇌파 분석을 위해 뇌파측정으로 얻어진 

아날로그 원자료를 TeleScan을 이용하여 주파수 변환을 실시한 후, 파워스펙트럼

(PowerSpectrum) 분석으로 뇌파의 주파수 정보를 획득하였다. 이후 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여 상대알파파와 상대베타파를 추출하였다. 알파파의 측정치가 높다는 것은 

이완상태 즉, 맥박, 혈압 및 호흡의 안정상태, 근육이 이완되고 의식이 집중되며 건

강하고 스트레스가 없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반면, 베타파의 측정치가 높

다는 것은 각성상태 즉, 흥분상태로 인지적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불안한 상태이

다. 또한 뇌파 반응에서의 각성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상대베타파에 대한 상대알파파

를 분석하였다. 즉, 상대베타파에 대한 상대알파파(Alpha/Beta)의 비율을 나타내는 뇌

파지표 RAB(Ratio of Alpha to Beta, 8-13/13-30Hz)의 크기를 주파수대역에 따른 파

워스펙트럼을 분석하여 그 특성을 검토하였다(황미경, 권만우, 2018).

2) 특정 정서 유도 음악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음악은 특정 정서에 대한 감상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120

명의 20세 이상 40세 미만 성인(시각장애인 60명, 일반인 60명)을 대상으로 정서의 

명확성과 전달력이 강하다고 입증된 발췌본(Park & Chong, 2019)과 관련 선행 연구

에서 밝혀진 정서 유형별 음악 요소 특성을 토대로 본 연구의 의도에 맞게 재구성하

여 사용하였다. 기존 연구는 ‘행복’에서의 리듬적 요소(Gabrielsson & Lindstrom, 

2001; Khalfa et al., 2008), ‘슬픔’의 선율 혹은 화음 진행 등 조성적 요소(Gagnon & 

Peretz, 2003; Juslin & Laukka, 2003), ‘분노’와 ‘두려움’은 음조직과 음색이 해당 정

서를 유도하는 데에 특징적인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Webster, & Weir,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행복’ 음악은 장조로 템포는 메트로놈 빠르기 138에서 248로 단순하

고 반복적인 리듬형을 가지는 곡으로, ‘슬픔’ 음악은 단조로 메트로놈 빠르기 60에서 

72, 저음역대의 멜로디와 화음 변화가 빈번한 곡으로, ‘분노’는 조성이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성부수가 많아 음량이 크며 음조직의 밀도가 높은 곡으로, ‘두려움’은 조성

감이 명확하지 않고 빠르기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선율의 급격한 도약, 불협적인 화

성, 날카로운 악기 음색 등이 강조된 곡으로 선정하였다. 선곡 시 선행 경험에 의한 

연상 작용을 배제하기 위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곡을 선택하고, 가사가 주는 정서

적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성악곡은 제외하였다(Scherer & Zentner, 2008). 기본 정서 

유형별(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발췌 음악의 길이는 1분 내외로, 이는 선행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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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이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근거로 하였다. 이에 최종적으로 

네 개의 기본 정서 유형별 각 4곡씩 총 16곡을 선정하고, 타당도는 전문가 3인(음악

교육, 음악치료, 작곡 10년 이상 경력자)이 검증하였다.

3) 현재 정서 상태 측정 

감상 직전 연구 참여자의 정서 상태가 음악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Park & Chong, 2019) 한국판 정적 정서 및 부적 정서 척도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schedule; PANAS)에 분류된 정서 형용사들 중 기분상태 

측정 도구(Profile of Mood States: POMS)와의 상관분석에서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난 

순서대로 5개를 선정하였다(이현희, 김은정, 이민규, 2003). 선정된 5개의 단어 중 본 

연구에서 음악 정서 반응의 주요 요소로 다루어지는 정서가(valence)와 정서 각성

(arousal)을 조사할 수 있는 용어를 연구자가 임의로 선택하였다. 이를 관련 대립 형

용사 쌍으로 재분류하여, 최종적으로 정서가는 ‘우울한-즐거운’, 정서 각성은 ‘나른한

-각성된’으로 의미변별척도를 사용하여 Likert 5점 척도 방식으로 평정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Pilot
study

Validation of
research tools

· Reorganization of music excerpts of previous (validity 
verification by 3 experts)

· Review of EEG measurement procedures and methods

Main
study

(Approxi-
mately 50 
minutes)

Signing consent form
↓

Reporting current 
emotional state

↓
EEG measurement of 
music emotion

↓

· Listen to the explanation of the study and agree to 
voluntarily participate (5 min)

· Mark current emotional state (2 min)

· EEG measurement (40 min)
  ① Electrode attachment (5 min) 
  ② Excercise before tasks (3 min)
  ③ Measurement of initial resting state (3 min) 
  ④ Listening to 16 music excerpts in which 4 emotion 

types are played in randomly order (24 min)
(60 seconds for each music excerpt * 4 emotion 
types * 4 pieces) + (30 seconds break * 16 pieces)

  ⑤ Electrode removal (5 min)

Demographic questionnaire
· Completion demographic information and basic 

questionnaire (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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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되는 음악은 노트북을 통해 헤드폰으로 청취하게 하고, 측정 시 잡파(artifact)

를 통제하기 위해 눈을 감은 채 안대를 착용하도록 하였다(이근철 외, 2013). 뇌파측

정 시 유의사항으로 스마트폰 등 모든 전자 기기는 끄고, 참여자의 신체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가능한 편안한 자세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측정 시에는 

대화를 하지 않으며, 앉은 자세에서 치아를 약간 벌리듯이 힘을 빼고, 눈을 감을 때

에도 긴장을 푼 상태로 가능하면 눈을 깜박이지 않도록 안내하였다. 각 연구 참여자

별 총 예상 검사 소요 시간은 약 50분이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통계적 자료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PSS version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정서유형(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에 대한 뇌파 상대파워의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서술적 통계 결과로 산

출하였다. 또한 정서유도 음악의 뇌파 반응(알파파, 베타파)의 집단 간 차이, 그리고 

정서유도 음악의 뇌파 각성반응(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인 RAB 값의 집단 간 

차이는 독립표본 t검정으로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정서유형별 뇌파의 집단 간 차이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뇌파 반응에서 정서유형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주

파수는 알파파로써, 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모두에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보다 유

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정서유형별 알파파의 값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집단에서는 

슬픔 > 행복 >분노 >두려움 순으로, 일반인 집단에서는 행복 >슬픔 >분노 > 두려움 순

으로 확인되었다. 베타파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일반인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서유형별 베타파의 값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은 분노 > 슬

픔 >두려움 >행복 순으로, 일반인은 두려움 >분노 >슬픔 > 행복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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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tion Group
Alpha

t p
Beta

t p
M SD M SD

Happy
VI 13.67 2.971

-3.202 .03*
20.00 5.792

1.408 .20
NV 32.31 13.819 17.40 2.399

Sad
VI 14.43 5.543

-2.421 .03*
23.09 4.777

1.530 .16
NV 31.44 14.988 17.55 7.212

Anger
VI 12.14 3.311

-3.058 .03*
23.87 5.535

1.447 .18
NV 30.28 11.241 18.03 7.864

Fear
VI 9.77 1.487

-4.255 .01*
21.05 5.672

.484 .64
NV 29.58 11.308 18.76 2.430

*p < .05.

<Table 2> 알파파와 베타파에 대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정서유형별 차이

2. 정서유형별 각성반응의 집단 간 차이

정서유형별 뇌파의 각성반응은 상대베타파에 대한 상대알파파(Alpha/Beta)의 비율

을 나타내는 RAB(Ratio of Alpha to Beta)의 뇌파지표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시각

장애인이 일반인 보다 모든 정서 유형에서 RAB 값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정서유형별 RAB의 값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 집단에서는 슬픔 >행복 > 분노 >두

려움 순으로, 일반인 집단에서는 행복 >슬픔 > 분노 >두려움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 참조). 

Emotion Group
RAB

t p
M SD

Happy
VI 0.64 0.298

-3.490 .01*
NV 1.85 0.732

Sad
VI 0.67 0.376

-3.275 .05*
NV 1.74 1.666

Anger
VI 0.63 0.365

-2.978 .02*
NV 1.68 0.859

Fear
VI 0.54 0.223

-4.865 .01*
NV 1.56 0.471

*p < .05.

<Table 3> 뇌파 각성반응에 대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정서유형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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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의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특정 정서를 유도하는 음악에 대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정서 

반응을 뇌파 측정(EEG)을 통해 비교 분석하여 그 특성을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

해 총 30명(시각장애인 15명, 일반인 15명)의 연구 참여자를 모집하여 뇌파 측정 장

비로 알파파와 베타파, 그리고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의 비율(RAB)로 각성반응을 분

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정서유도 음악에 대한 뇌파 반응 결과 알파파에서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밝혀졌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음악 정서 인식에 대한 자

기보고식 방법을 사용하여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정서가(emotional valence)와 정서

각성(emotional arousal)에서 유의한 차이를 밝힌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Park & 

Chong, 2019). 특히, 시각장애인은 슬픔에서 가장 높은 알파파 값을 보인 반면, 일반

인은 행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분명한 대조를 보였다. 뇌파에서 알파파는 기분이 편

안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 명상상태에서 우세하게 출현하는 안정파로 알려져 

있다(이내선 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 다룬 네 개의 기본 정서 중 상대적으로 내

재적 특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행복과 슬픔의 정서 영역(Hunter et al., 2010)에서 

두 집단이 위와 같은 차이를 나타낸 것은, 내면의 표상으로서의 두 정서가 음악 자

극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행복과 슬픔이 분노와 두려움에 

비해 음악에 의해 쉽게 유도되는 정서라고 밝힌 선행연구 결과에 의해 지지될 수 있

다(Juslin & Laukka, 2004).

한편, 베타파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모든 정서유형에서 일반인보다 높은 수치를 기

록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베타파는 각성 상태에서 촉진되며 의식적

인 행동을 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긴장하거나 집중력이 높은 정신활동과 관련되는 

특성을 가진다(이내선 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모

든 정서유형에서 높은 베타파의 수치를 보인 것은, 정서유도 음악에 대해 시각장애

인이 일반인에 비해 보다 높은 각성 상태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음악 정서에서 

두 가지 주요 차원인 정서가(valence)와 각성(arousal) 중, 각성-이완으로 설명되는 각

성반응은 음악으로 유도되는 정서의 활성(activation)에 영향을 미친다(Thayer & 

Faith, 2001). 이러한 활성은 음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감상자가 즉각적으로 경험하

는 에너지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이는 긴장도나 불안과 같은 부적 정서를 감소

시키고 만족감과 보상감을 높이는 정적 각성을 유도할 수 있다(Thaut, 1990). 이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시각장애인의 정서유도 음악에 대한 높은 반응은 이들이 일상생활

에서 겪게 되는 부정적 정서들을 음악을 통해 긍정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실제로 음악은 투사적 도구로서 시각장애인의 내재적 정서를 이끌어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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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데에 유용하다(박혜영, 2019). 이에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음악 정서에 대

한 뇌파 반응의 차이는 시각장애인의 내재된 이슈를 음악으로 투사하고 다차원적인 

통찰을 얻는 중재를 고안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둘째,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특정 정서 유도 음악에 대한 정서유형별 각성반응에

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 보다 모든 정서 유형에서 RAB 값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대베타파에 대한 상대알파파의 비율을 나타내는 RAB(Ratio of Alpha 

to Beta)의 값은 특정 자극에 대한 각성반응을 확인할 수 있는 뇌파지표로 사용하고 

있다(황미경, 권만우, 2018). 따라서 시각장애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인 것

은, 시각장애인 집단에서 정서유도 음악에 대해 이완반응보다 각성이 활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시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청각 의존도가 높고, 소리에 대한 변

별력 또한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medi et al., 2005; Hamilton, 

Pascual-Leone, & Schlaug, 2004; Ockelford et al., 2006). 특히 청각이 주 매개가 되는 

음악은 다른 분야에 비해 시각장애인에게 인지적 어려움이 적으며(조윤정, 이해균, 

2014), 일반 사회로의 통합을 위한 의미 있는 소통수단으로도 활용되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인 집단에서 보인 높은 각성반응은 시각장애인의 잔존 감각에 

대한 활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보상 대체 전략으로의 음악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하

겠다. 즉,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뇌파측정을 통해 시각적 경험이 부족 혹은 상실된 

상태에서 뇌가 잔존 감각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성효과는 뇌 가소성(brain 

plasticity)으로 인한 기능적 보상작용(functional compensat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

한편, 두 집단 모두 정서유형별 각성반응에서 행복이나 슬픔의 RAB 값이 분노나 

두려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음악에 의한 생리적 반응에

서 분노나 두려움을 유도하는 음악이 가지는 심리음향적 특성이 행복이나 슬픔에서 

표현된 음악 요소들과 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음악 자체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것으로써, 음악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심리음향적 특성이 연

관되어 특정 정서를 유발한다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Juslin & Laukka, 

2003). 뿐만 아니라 장애유무와 무관하게 행복 및 슬픔과 분노 및 두려움의 수치가 

명확하게 구별되는 순위를 보인 것은, 특정 정서를 유발하는 음악에서 표현된 요소

적 특징들이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는 그 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음악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표현 특성을 

기반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정서를 분명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

한다(Grewe, et al., 2007; Juslin & Sloboda, 2013). 이는 음악을 정서와 관련하여 치

료적 혹은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Codding, 2000; Darrow & Nowak, 

2007; Kern & Wolery, 2001; Ockelford, 2000; Robb, 2003), 정서에 관여하는 음악 요

소의 역할과 효과성 등 그 기능적 측면이 구체화되고 체계화될 때, 효율이 증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ostohar,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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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각장애인이 인식하는 음악 정서의 반응에서 일반인과의 차이를 객관

적으로 밝힌 것으로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과 다른 정서 과정 혹은 패턴을 갖는다

는 것, 특히 음악으로 유도된 특정 정서에 반응하는 뇌파의 활성도가 다르다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차이는 시각장애가 음악 정서에 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시각장애인의 

내재적 정서를 이끌어내고 표현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인 음악을 사용할 때에, 시각

장애인의 관점에서 음악 정서 반응의 특성을 고려한 섬세한 적용이 요구된다. 따라

서 시각장애인 관련 교육자나 임상가 및 연구자들은 시각장애인이 음악을 폭넓은 정

서적 체험으로 활용하고,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적 도구로서 음악을 사용할 수 있도

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을 탐구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시각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무선 표집이 적

합하였으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편의표집에 의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대체로 수

도권 지역의 시각장애인들과 이와 유사한 환경(동일한 복지관, 학교, 동아리, 교육 프

로그램 등)의 일반인 표집이 실시되어(Wolffe & Sacks, 1997)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

은 참여자들이 모집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의 70% 이상이 선천성 전맹 시각장애인이

었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중증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출되었다는 제한점을 갖

는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지역에서 장애정도를 달리하는 충분한 

표본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뇌파측정을 통해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시각장애인과 일반

인의 차이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자료를 통해 도출한 데에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

에서는, 음악으로 유도된 정서 반응에 대한 심혈관계 활동, 전기피부 활동, 안면 근

전도 등의 심리생리학적 측정 방법이나, 관찰척도, 비디오테이프 기록을 통한 행동 

관찰 분석을 상호보완적으로 실시하여 다각적인 정보를 함께 제시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실제 음악 정서에 대한 반응과 이를 지각하는 정도 간의 

차이점을 살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측정 또한 보다 포괄적

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된 변인들뿐만 아니라 음악정서 인식

과 경험에서 고려될 수 있는 여러 변인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추가하여, 시각장애인

의 음악 정서를 더욱 정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확장시켜 나갈 것을 제안한

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의 정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장애의 원인, 진행과정, 

예후 등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변인들을 추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연

령에 따른 음악 정서의 영향을 발달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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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서유도 음악에 대한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뇌파 반응의 차이

박 혜 영

[목적] 본 연구는 시각장애인과 일반인의 음악 정서 반응에 대한 뇌파 분석을 통해 음악 정보 처리 시 

발생하는 신경생리학적 기능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법] 시각장애인 15명, 일반인 

15명을 대상으로 분명한 정서가와 정서 각성을 가진 특정 정서유도 음악에 대해 정서유형별(행복, 슬픔, 

분노, 두려움) 뇌파(알파파, 베타파)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정서유도 음악의 뇌파 각성반응

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서유형별 베타파에 대한 알파파(Alpha/Beta)의 비율을 나타내

는 RAB(Ratio of Alpha to Beta)의 값을 분석하였다. [결과] 뇌파 반응의 차이에서 알파파의 경우 시각장

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모든 정서유형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특히, 시각장애인은 슬픔에서 

알파파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일반인은 행복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베타파는 시각장애인

이 일반인 보다 모든 정서유형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또한 측정된 뇌파의 이완/각성 반응에서 시각장애인이 일반인에 비해 모두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

였으므로, 이완보다 각성이 활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정서유도 음악에 대한 뇌파측정을 통해 시각

장애인과 일반인의 음악 정서 반응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후속연구로 시각

장애인의 음악 정서 특성을 고려한 음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 시각장애, 음악, 정서 유형, 뇌파, 각성


